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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나드 가게를 나와 길옆 건물에 

조각되어 있는 황금 왕관을 보면서 

건널목을 건넜다. 여기서부터는 제

법 현대적인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

다. 계속 걸어가자 시야가 트이며 넓

은 광장이 나왔다. 광장 오른쪽에는 

고풍스런 하얀 건물들이 보이고 왼

쪽에는 작은 호수가 보였다. 구글맵

에 의하면 릴르 룽게가쉬바네(Lille 

Lungegardvannet)라는 이름의 호

수이다. 

큰 연못이라고 해야 할까, 아니면 작은 호수라고 해야 할

까? 릴르 룽게가쉬바네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

다웠다. 맑게 갠 푸른 하늘에 마침 해가 떠올라 흰구름 사이

로 황금빛 햇살이 비쳐 오는 가운데 잔잔한 호수 위로 물새

가 날아 올랐다. 호수 한쪽으로 코드 미술관이 서 있었고 반

대쪽에는 알록달록한 노르웨이 집들이 산비탈 위에 가득 

보였다. 이렇게 예쁜 풍경을 어쩌다 잠깐 맑게 갠 날 보게 되

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. 물론 비가 왔어도 운치가 있었

겠지만 이처럼 선명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. 

팔각형의 릴르 룽게가쉬바네 호수는 약 5에이커 정도 크

기라고 한다. 자연 호수이며 원래는 훨씬 컸고 바다와 연결

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차츰 크기가 줄어들면서 바닷길도 

막혀 완전히 고립된 호수로 변해버렸다고. 겨울 가지가 앙

상한 가로수가 호수 주위를 빼곡히 둘러 싸고있어 천천히 

걸어서 한 번 돌아 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. 하지만 코

드 미술관을 둘러 보는 것이 우선이라 나는 미술관쪽으로 

발걸음을 옮겼다. 

광장 한가운데는 자그마한 회전목마가 설치 되어 있었다. 

황금빛 지붕에‘베네치아 회전목마’라 써 있고 베니스의 

바다 풍경이 그려져 있는 고전적인 모양이다. 핑크, 파랑, 노

랑, 빨강 등 캔디 칼라로 치장한 하얀 목마들이 언제라도 달

42. 릴르 룽게가쉬바네(Lille Lungegardsvannet) 호수 풍경

릴 수 있다는 듯 씩씩한 모습으로 매

달려 있는 사이로 초록빛 조개껍질을 

조각한 반원형 마차도 보였다. 아직은 

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정지되어 

있는 회전목마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

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. 어두워진 후 

천정에 설치된 작은 꼬마전구들을 모

두 켜고 음악과 함께 돌아가면 정말 

동화같은 정경일 것 같았다. 

그림동화같은 회전목마 옆에 서서 

구경하고 있는데 재깔재깔 어린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. 

돌아보니 대여섯 명의 꼬마들이 몰려 오고 있었다. 갓 걸음

마를 뗀 것 같은 아기들이다. 유치원에서 소풍을 나온 것일

까? 선생님인 듯한 어른들의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걸어 오

는 노르웨이 아기들은 모자에 외투, 장화까지 단단히 챙겨 

입고 모두 오렌지색에 하얀 줄을 두른 조끼를 입고 있었다. 

두터운 옷 위에 오렌지 조끼까지 입고 뒤뚱거리며 걷는 아기

들이 너무 귀여워 나는 또 한참 서서 바라 보았다. 

항상 비가 오고 어두운 베르겐에서는 야외 활동에 나선 아

기들을 저렇게 눈에 금방 띄도록 밝은 색으로 입혀 놓는 것

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

을 만났다. 광장 한쪽에 흰 천막을 치고 갈런드와 크리스마

스 전등으로 장식한 베르겐 크리스마스 마켓이다. 규모가 

꽤 커서 서너 줄이 될 정도로 많은 천막 상점들이 빼곡하게 

들어 서 있었다. 구석에는 숨막힐 정도로 소나무 향을 진하

게 내뿜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

는데 시간이 일러 그런지 여기도 아직은 한산하다.

크리스마스 마켓의 재미는 어둠이 내린 후 밝게 불을 밝힌 

가운데 사람들이 북적이는 속에 함께 어울리며 이리저리 

둘러 보는 것이 아닌가. 나는 우선 코드 미술관을 관람 하고 

하루 종일 베르겐을 돌아다닌 뒤 저녁까지 먹고 나서 밤에 

다시 와 보기로 마음 먹었다.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